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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이아가 매들린에게 친절했을 때 아빠는 어떤 기분을 느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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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조사이아가 대답했어요. 조사이아는 

싱글벙글 웃으며 접시를 싱크대로 옮겼어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매들린이 말했어요.

아빠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너희가 서로 

돕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행복해. 

예수님도 그런 너희 모습에 행복해하신다는 걸 아빠는 

알아. 그것만큼 멋진 선물은 어디에도 없단다!”

잠시 후, 조사이아와 매들린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조사이아는 조립 블록으로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거의 자기 키만큼 높게요! 그런데 매들린이 

블록을 넘어뜨렸어요.

“야!” 조사이아가 소리쳤어요. “네가 내 탑을 

망가뜨렸어!” 조사이아는 매들린의 손에 있던 장난감을 

빼앗았어요.

“그거 내 거야!” 매들린이 소리쳤어요.

그때 아빠가 다가오셨어요. 아빠는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아빠는 장난감을 번갈아서 가지고 놀라고 

말씀하신 뒤 다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가신 후, 조사이아가 말했어요. “아빠 표정 

봤어? 보이시던데?

“아빠가 왜 슬퍼?” 매들린이 물었어요.

“아빠는 우리가 서로 친절한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 조사이아가 

말했어요.

“아.” 매들린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빠 탑을 

무너트려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화내서 미안해. 남은 하루 동안 우리 

서로 친절하게 행동하자.”

“하지만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 매들린이 물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친절해지도록 

노력해야지.” 조사이아가 말했어요.

조사이아와 매들린은 블록을 정리한 뒤,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 옆을 지나가시던 아빠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공한 것 같아!” 매들린이 조사이아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아빠한테 멋진 선물을 드렸어!”

조사이아가 함박웃음을 지었어요. “맞아.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우린 예수님한테도 선물을 드린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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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 사이아는 신이 났어요. 오늘은 아빠의 

생신이거든요! 엄마는 알록달록한 종이 

리본으로 주방을 장식하셨어요. 특별한 생일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아빠한테 선물을 드려야 해.” 조사이아가 

말했어요.

“그러자! 그런데 무얼 드리지?” 

여동생 매들린이 말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조사이아는 창고로 갔어요. 

조사이아는 나무 판자들을 

가져와 한데 붙여서 조그만 

벤치를 만들었어요.

“아빠가 가꾸시는 정원에서 

꽃 몇 송이를 골라왔어!” 

매들린이 꽃을 들어 올렸어요. 

“아빠가 좋아하실까?”

조사이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얼른 

선물을 보셨으면 좋겠어!”

그날 오후, 조사이아와 매들린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아빠와 함께 케이크를 

먹었어요.

“선물 보실 시간이에요!” 조사이아가 

말했어요. 조사이아가 아빠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아빠는 선물 포장을 푸셨어요. “우와! 정말 잘 

만들었네. 고맙구나!” 아빠가 조사이아를 꼭 안아 

주셨어요.

그런 다음, 매들린이 아빠에게 꽃을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 아빠는 활짝 

웃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야!”

곧 정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조사이아, 식탁 치우는 걸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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